
 

▣ 對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 현황 
 
□ 외국인 투자 2003년 이후 증가 추세 
 
ㅇ 우즈베키스탄의 외환사정이 악화되어 對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가 감소되었음. 
연도별 對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액은 1999년 1,531백만불, 2000년 761백만불, 
2001년 3,743백만불, 2002년 1,480백만불, 2003년 1,329백만불을 기록하였음. 

 
ㅇ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3년 10월 15일 경화 환전 
자유화를 단행하였으며,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 다소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음.  

 
 
□ 국가별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 
 
ㅇ 2004년 6월말 현재 국가별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 
-  러시아가 가스, 석유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총 4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, 
對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 1위국을 점하고 있음. 

-  그 뒤를 영국, 프랑스, 터어키, 스위스가 좇고 있으며, 특히 터어키의 진출이 돋보이고 
있음. 

 
 

No. Country Amount of FDI, million USD Number of projects 

1. Russia 1132.15 4 

2. Great Britain 692.40 5 

3. France 104.15 2 

4. Turkey 79.15 7 

5. Switzerland 62.09 5 

6. Germany 28.55 5 

7. Pakistan 26.39 1 

8. USA 25.85 5 

9. Cyprus 15.00 1 

10. Spain 6.00 1 

11. China 5.29 2 

12. Indonesia 2.00 1 

13. Italy 1.30 1 

(자료원 : 우즈베키스탄 통계위원회) 
 
 
□ 분야별 對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 
 
ㅇ 2004년 6월말 현재 분야별 對우즈베키스탄 주요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. 
-  우선 가장 규모가 큰 분야는 석유ㆍ가스 개발 프로젝트 분야인데, 올해 들어 총 5건 

16억불이 투자되었음. 
-  다음은 소비재 생산 분야인데, 총 10건 1억 1천만불에 이르며, 통신분야는 총 2건 1억 

2천만불에 이름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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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 최근 눈에 띄게 對우즈베키스탄 진출이 돋보이고 있는 국가는 러시아인데, 러시아의 
가스프롬(가스공사) 및 류코일(석유공사)이 우즈베키스탄의 
우즈벡네프치가스(우즈베키스탄 석유 가스 공사)와 합작으로 석유 및 가스를 공동 
개발하기로 서명한 바 있음. 

-  한편 러시아의 최대 이동통신사인 MTS사는 우즈베키스탄 최대 이동통신사인 
우즈둔로비타의 주식 74%를 1억 2천만불에 매입하였음. 

 
 
□ 향후 對우즈베키스탄 외국인 투자 전망 
 
ㅇ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국인 투자가에 대한 통제를 약화해야 투자가 증가될 것으로 
전망됨. 

-  현재 외국인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문제는 외환자유화가 지속될 수 있는 지 여부임. 
-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03년 10월에 외환자유화를 선택했으나, 비공식적으로 환전을 
통제하고 있는 상황이며, 시중에 외화는 물론, 현지화의 통화량이 억제되고 있는 
상황임. 

-  아울러 외국인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고 있으며, 외국인 투자가들의 
불만이 증가되고 있음. 

 
ㅇ 최근 우리나라 기업의 對우즈베키스탄 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
-  대우 및 갑을 방적의 對우즈베키스탄 진출이후 몇 년간 우리나라 중소기업들도 뒤따라 
진출하였으나, 상기 대기업들의 운영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
현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추세임. 

- 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외국 진출이 증가되고 있는 
상황이며, 이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증가되고 있음. 

-  그러나 현재 우즈베키스탄의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
우리나라 기업들의 진출이 소폭 증가에 그치고 있음. 

 
 
(문의처 : 타슈켄트무역관 권태진 Tashkent@kotra.or.kr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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